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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전북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News1임충식기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국적 수녀 A씨(40)가 영주(F-5) 체류자격을 얻은 뒤 한 말이다. 그에게는

영주권을 갖게 된 것보다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었다.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성환)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A씨의 영

소외아동 위해 더 큰 사랑·봉사 희망한 필리핀 수녀…영
주권으로 보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회의 개최. 만장일치 “영주권 허가해야”


법무부 지난 7일 승인, A씨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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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신청을 허가했다. A씨가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 소외된 아동을 위해 헌신

해왔던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필리핀 세부시에 위치한 ‘성가정의 카푸친3회 수녀회 관구’ 소속 수녀였던 A씨

는 2014년 9월,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A씨는 입국하자마자 재단 소속 ‘카푸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때론

영어교사로, 때로는 보조교사로 아이들을 살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

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도 소외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왔었다. 





A씨는 2019년 9월 전북 전주시로 내려왔다. 수녀회 교류차원에서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아미고의 집’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 곳에서

도 A씨의 아이사랑은 계속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근 프란치스코지역아동센

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인정받은 A씨는 올해 5월7일 김승수 전주시장

으로부터 ‘으뜸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씨는 틈틈이 자격증 공부에도 매달렸다.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

로 돌보기 위해서다. 이런 노력은 결과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재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마음 한켠에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종교비자(D-6) 신분이

기에 봉사활동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교비자의 경우 종교시설과

관련된 곳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이에 A씨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내민 손을 잡았다.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

최, A씨의 영주권 신청을 논의했다.





그리고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입국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

해 헌신해왔고 앞으로 복지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체류하

면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영주권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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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을 승인했다.





A씨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종교와 관련된 시설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환 소장은 “A씨가 성직자로서 대한민국 아동복지분야에 큰 공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A씨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을 위해 노

력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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